
10 2023년8월10일목요일국 제

글로벌 인플레전쟁 아직안끝났다
CNN 경제낙관하기는아직일러

최근유가식품값임금급등

미 유럽소비자물가꾸준히상승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유럽중앙은행

(ECB)과 같은일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사이

클을곧끝낼것이라는신호를주기시작했고투자

자들은이런흐름을타주가상승을이끌고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주의는 잘못됐을 수 있으며,

최근석유와식량가격이급등하고몇몇주요국의

임금은여전히강하게상승하는만큼인플레이션

과의싸움이끝나기는멀었다고미국 CNN 방송

이 8일(이하현지시간)진단했다.

CNN에따르면전반적인인플레이션은최근몇

달동안급격히둔화하면서미국의지난6월소비

자물가는3%올랐다. 이는 40년만에최고치인1

년전의9.1%에비교하면완만한상승수준이다.

10일발표될 7월소비자물가는최대 3.3% 상

승이기대된다.또유로존(유로화사용20개국)의

7월소비자물가는 5.3% 상승해지난해 10월사

상최고물가상승률의절반에그쳤다.

미국과영국에서는소위경제연착륙이가능할

것으로보이고, 유로존의 완만한 경기 침체는 이

미끝났을수있다는신호도있다. 그러나유가나

식품가격을보면사정이다르다.

최근수주간국제유가가급등했기때문이다.글

로벌기준인브렌트유가격은지난 6월말저점이

후16%올랐다.미국원유가격의기준인서부텍사

스산원유(WTI)선물은같은기간 19%상승했다.

정보제공업체 에너지 애스펙츠(Energy As

pects)의공동설립자인리처드브론즈는CNN에

사우디와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감산, 예상을

뛰어넘는세계 수요, 상대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

에 힘입어원유가격이계속오를것으로예상했

다.다만유가가 작년과같은속도로또는동일한

극단으로향하지는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지난달보고서에서올

해전세계석유수요가사상최대인1억200만배

럴에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석유 생산량

은 1억150만배럴로예상된다고밝힌바있다.

세계식량가격도전쟁중에도우크라이나와러

시아의곡물을수출할수있도록한흑해곡물협정

에서러시아가지난달탈퇴하면서하락세에서벗

어났다.

지난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7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전월대비1.3%상승했다고밝혔

다. 석 달만에오름세로돌아선것이며지난해 7

월이후두번째로올랐다.

소비자식품가격인플레이션은여전히높아,유

로존의경우7월(잠정치)에 10.8%를기록했다.

이밖에최근몇개월동안전반적인인플레이션

이하락했지만, 임금 상승 요소는 미국과 영국에

서놀라운회복력을보여줬다.

미국 급여생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은

올해 2분기에지난해같은기간보다 4.6%증가해

인플레이션율을앞질렀다.

미셸보먼연준이사는지난7일금리인상지속

을 지지하면서그이유중하나로미국노동시장

상황을꼽기도했다.

고용시장에서구인이여전히가용근로자수를

훨씬초과하고있다는것이다.

연준의전이사이자현시카고대부스경영대학

원 교수인 랜덜 크로스너는 어떤 중앙은행이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

은어리석은일이라고말했다.

인플레이션이지속가능하게내려가리라는것을

실제로확인해야한다는판단에서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브라질벨렝에서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정상회의가진행되고있다.이

날ACTO회원국정상과대표들은아마존의지속가능한개발촉진과불법삼림벌채종식,환

경파괴를부추기는조직범죄척결등을위한로드맵에연대한다는내용의선언문을채택했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국뉴욕의한상점에로또복권 메

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표기돼있다. 지난 4월

18일이후당첨자가나오지않아메가밀리언스의이번당첨상금은역대최고금액인15억5000만달

러(약2조274억원)에달한다. /연합뉴스

바이든, 한미일정상회의앞두고연일 한일화해 언급

한일관계개선치적으로부각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오는18일(이하현지시

간) 캠프데이비드에서열리는한미일 3국정상회

의를앞두고연일한국과일본의화해를거론했다.

바이든대통령은8일미국뉴멕시코주에서열린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는 캠프 데이

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이벤트를 개최한다

며 그들(한일)은화해를했다고말했다.

앞서바이든대통령은지난달 28일메인주(州)

프리포트에서열린대선관련모금행사에서지지

자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들(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으로부터화해했다.근본적인변화라고언급

한바있다. 내년대선에서재선에도전하기로한

바이든대통령은최근자신의주요외교성과를부

각하기위해한미일안보공조강화로연결된한일

화해를잇달아거론하는것으로풀이된다.

나란히동북아의중요한미국동맹국이면서서

로역사적앙금이있는한일간의최근관계개선

에자신의지분이있음을강조한것이다.

앞서바이든대통령은지난 6월 19일캘리포니

아주(州)방문중로스가토스에서열린한행사에

서도주요 7개국(G7)정상회의등과관련한외교

성과를내세우면서 우리는동맹국들을다시화해

시키기위해,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

히노력했다. 동맹국을 화해시키는 일을 이미 해

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중국베이징폭우로33명사망 18명실종

태풍영향…이재민 129만명

태풍 독수리의영향으로최근중국수도베이

징에쏟아진폭우로33명이숨지고18명이실종된

것으로집계됐다.

베이징시인민정부는 19일기자회견을열고지

난달 29일부터지난 2일까지베이징서부와남부

지역에쏟아진극심한폭우로 33명이숨졌다고밝

혔다. 대부분홍수와주택붕괴가원인이었고, 주

민구조과정에서5명이숨지기도했다.

실종자는 구조대원 1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

로집계됐다.

베이징시 당국은 임무 수행 중 숨진 동지들과

비극적으로숨진동지들에게슬픔과애도를표한

다고밝혔다.

또이번폭우로 129만명의이재민이발생했고,

주택 20만6천채가무너지거나심각한피해를본

것으로확인됐다.

당국은정확한재산피해규모는집계중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먼터우거우구, 창핑구, 팡산구 등에는

지난달 29일부터지난 2일까지태풍독수리로인

해폭우가쏟아졌다.

베이징시기상대는나흘동안베이징지역에내린

비가 140년을통틀어가장많은규모라고밝혔다.

베이징최대강수량을기록한창핑구에서는총

744.8㎜의폭우가내렸다.

한번에많은비가쏟아지면서중국소셜미디어

(SNS) 웨이보에는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차량수십대가강한물살에떠내려가는영상이올

라왔다.

특히펑타이구의교량가운데부분이붕괴해다

리양쪽에서수십대의차량이멈춰서있는사진

과영상도있었다.

또다른영상은흙탕물이어른허리까지차오르

는등흡사재난영화를방불케했다. /연합뉴스

이라크동성애표현금지…성적일탈로쓰라

언론매체소셜미디어등에금지령

이라크당국이언론매체등에 동성애라는표

현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통신및미디어위원회는이날발표한성

명에서이라크내언론과소셜미디어등에이같은

지시를내렸다.

이에따라 동성애 (homosexuality)라는표현

은금지되고대신 성적일탈 (sexual deviance)

이라고써야한다. 성별 (gender)이라는단어를

쓰는것도금지된다. 이번조치는특히이동통신,

인터넷업체에도적용돼모바일앱에서도이같은

표현을쓰지못하게된다.

정부당국자는이와같은규제를어길경우벌금

을물릴수있다고언급했다.

이런움직임은이라크에서최근두달사이에성

(性) 소수자(LGBT)를겨냥한비난이고조되는

가운데나온것이다.

앞서 스웨덴, 덴마크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

소각시위가잇따르자이라크에서는이에반발해

성소수자를상징하는무지개깃발을불태우는시

위가시아파성직자들의주도로속출하고있다.

이라크에서는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적시하

지는않았지만동성애사회를억압할목적으로느

슨하나마처벌조항을정해놓기는했다.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정한 국가는 60여 곳이

며,합법화한국가는 130여곳이다. /연합뉴스

美상점에표기된복권당첨금2조원

브라질서열리는아마존협력조약기구정상회의


